
말씀말씀의의          이삭이삭

일상에 충실한 것이 
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

제가 일하는 식당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정릉시장 안

에 있습니다. 시장 안에는 생업을 위한 가게들이 무척 많

습니다. 야채 가게, 정육점, 철물점, 커피전문점, 식당과 

술집 그리고 크고 작은 마트까지. 그뿐만 아니라 통신사의 

대리점, 은행, 여러 분야의 병원들과 학생들을 위한 학원

들도 참 많습니다.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

부지런히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입니다. 시

장 안의 상인들 중에는 성당에 다니시는 교우들도 꽤 많습

니다. 시장의 양 끝에 성당이 자리하고 있어 매우 가까운 

곳에 성당이 두 군데나 있는 셈입니다. 실제로 가게를 하

시는 교우들은 그 두 성당의 신자이시기도 합니다. 그분들

은 성실하게 일하시는데, 더 중요한 점은 상당히 오랫동안 

일하셨다는 것입니다. 오래도록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당

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새삼 인상적으로 느껴

졌습니다. 

그분들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그렇듯 주 5일에 40시

간만 일하실 수는 없습니다. 60시간 정도는 기본이며, 심

지어 거의 80시간 가까이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와 

같이 일하시면서도 주일 미사에 참례하고 계셨습니다. 평

일 미사에 참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보였고요. 일전에 

말씀드린 대로 식당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

부분이 제게는 체력적인 문제였습니다. 식당을 시작하고 2

년이 다 되어 가도록 저는 피곤에 절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

니다. 자영업은 육체적 피로만이 아니라 가게를 경영하면

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잖이 받습니다. 날씨가 좋으면 좋

아서, 나쁘면 나빠서, 경기가 어려울 땐 더 크게 영향을 받

죠. 영리를 목적으로 ‘청년밥상 문간’을 운영하는 게 아닌 

저도 손님들이 오지 않으면 자연스레 마음을 졸이곤 했습

니다. 그런데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…. 정

말 피가 마른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

습니다. 그런데도 우리 신자들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하

느님께 나아오고 계셨던 것입니다. 익히 들어서 머리로 알

고 있던 사실들을 직접 겪고, 보게 되니 뼛속까지 와닿았습

니다.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뿐이겠습니까! 삶의 현

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

저희 신부들은 강론할 때 미사에 참례하신 신자들을 야

단치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, 또 하기도 합니다. 미사에 오

시는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

문입니다. 정말 그렇습니다. 성실히 일하며 식구들을 돌보

는 것, 한시도 잊지 않고 하느님 아버지를 떠올리지는 못

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채워나가는 모습은 

아름답고 거룩해 보였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느님 

안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. 

신부가 웬 식당이냐는 소리도 듣습니다만, 교리를 가르

치고 미사를 집전하는 일만 거룩한 것은 아니겠지요. 올해

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, 식당 사장인 저와 함께 거룩

함으로 나아가시면 어떨까요.

나를 이끄는 성경구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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